
S-Oil, 온산공장 무재해 700만인시 달성

S-Oil(대표 나세르 알 마하셔)은 온산공장이 가동 이후 가장 긴 무재해 700만인시를 달성했다고 4월17일 발

표했다.

S-Oil은 2010년 5월10일부터 2012년 4월17일까지 709일 동안 온산공장에서 업무와 관련한 재해가 한 건도

발생하지 않아 무재해 700만인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.

무재해 달성 기간에 종업원의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기록으로 1980년 공장을 가동한 이후 가장 긴 것이다.

S-Oil은 무재해를 달성하기 위해 작업허가 인정과정 도입, 부문별 안전캠페인 실시, 부서별 안전마일리지제

시행, 관리자의 안전진단. 행동기반 안전프로그램 도입 등을 시행하고 있다.

박선석 안전환경부문 상무는 “무재해 700만인시는 공장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CEO를 비롯한 임직

원들의 확고한 안전의지와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”며 “무재해 1000만인시 이상을 달성해 재해 없는 안전한

사업장을 만들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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